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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추수감사주일예배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감사하는 성도여(찬306/새587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광영 집사   2부/고석민 장로   3부/김진환 집사   4부/윤제니퍼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감사드려(작곡 Dennis Allen)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야고보서 1:19-27.............................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7:9-19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6) 화를 다스리는 비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7) 단단함이 아니라 깨끗함이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의 죄를 정케 하사(찬350/새320장)

  성찬식 Communion........................................................................................ Altogether 다같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찬464/새406장)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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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n-up and GonDae (Boomer, Old Timer, et al.)

어른과 꼰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따라붙는 이름은 '어른' 아니면 '꼰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맘에 100% 만족을 주는 아들이 없겠지만, 그때 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되 잔소리가 아닌 동정과 격려, 그리고 희생의 롤모델을 보여

주는 존경의 대상이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흠이 발견

되는 순간 여과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나의 시절에는 소위 '라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멸감을 주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라나는 아들을 짓

누르고, 충고한다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추궁을 하는 아버지는 '꼰대'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어른과 꼰대의 구별 법은 굳이 말

하자면 그들의 말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진 현역 목사로 

어쩔 수 없이 꼰대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 놓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작

심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이후 목회자들에게 너무한 

것은 아닌지, 소위 꼰대 짓을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행히 후

배들이 더 어른스럽게 야단을 받아주어서 선배의 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최근 어느 원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지면에서 대했습니다. 그때 '어른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기자가 썼는데, 맘에 와닿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정에

만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계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혜안의 어른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

다. 아무것도 모르던 30살에 매사추세츠주 앰허스트의 학원 목회에 뛰어

든 저는 주위에 한인교회도 없는, 즉 '어른'이 없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

했습니다. 소위 박사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들과 2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

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심방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

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뢰밭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침 예배 드리

던 미국 교회의 나이 지긋한 담임목사님께 찾아가 목회의 고민을 털어놓

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감사할 목회 현장을 자꾸 말해 보라는 말씀에 

억지로 감사 조건을 찾다가 저절로 치유와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

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의 이름을 그 목사님의 이

름을 본떠 짓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가는가? 꼰대가 되어 가는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항상 이

런 기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뒷방 노인이 되겠지만, 

후배들의 입장에서 자주 생각해 보고, 뒤쳐지지 않도록 책 한권 더 읽고, 

잔소리 보단, 밥 한번 더 사주며 격려해 주다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

는 '어른'으로 아름답게 나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Our elderly have been termed as either 'seniors' or 'old-fashioned.'("GonDae") 
While we may hope to find that son who satisfies his father 100%, the father 
seeks to guide his son along the proper path with empathy and encouragement, 
even at the risk of sounding like he is nagging. It is the "adult" who ought to set 
the respectable example as a self-sacrificing role model. However, oftentimes 
the father, discovering his son's flaws, spews criticism with tongue in cheek. 
Saying such things as, "You know, in my day"  in a mocking tone and with a 
condescending expression. He means to offer fatherly advice, but the situation 
resembles more of an interrogation from an old "nitpicker". As we enter into the 
Thanksgiving holidays, the way to distinguish between an adult and a "boomer" 
might be whether or not there is gratitude nuanced in their words.

As I age, and continue to actively serve as a pastor, now with more subordi-
nate juniors than seniors, I find myself inevitably unable to disconnect myself 
from  appearing as a "Old timer".  Recently, I gathered our pastors, and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 relentlessly scolded the junior pastors. Since then, 
I've been reflecting on whether I was too harsh on the pastors, and wonder if 
I became the so-called "crabby old-fashioned man". Fortunately, the juniors 
handled the scolding with maturity, letting us seniors keep face.

I recently came across the news of the passing of a senior pastor emeritus. The 
journalist used the expression, "the aged has faded away" and the message left 
quite the impression. The need for such mature senior members is not only in the 
family but also in the religious community. When facing difficulties and challeng-
es,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the guidance and the insight of a compassionate 
and mature adult. At an ignorant age of 30, I entered into ministry at a church 
in Amherst, Massachusetts. I began in ministry with no Korean churches around 
in the area, let alone the "elderly". I started ministry targeting the intelligent 
students studying for their doctorates and the 2nd-generation children of immi-
grants. I felt like I was walking through a minefield every day, not knowing any-
thing about how to preach or visitation counseling. Thus,  I went to an aged se-
nior pastor in the borrowed American church to share my troubles and concerns 
about ministry. He would always encourage me to find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in the midst of challenges. Forcing myself to focus on what I was grateful for, 
I recall how I inadvertently found healing and comfort. I still remember those 
moments, and being so grateful to that pastor, I even named my son after him.

Are we becoming older or are we becoming "old geezers?" As we age, we will 
inevitably find ourselves at these crossroads. When that time comes, we may 
reluctantly become the "out-dated" elderly hasbeen, but by repeatedly con-
sidering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 staying updated with one more book, 
offering encouragement rather than nagging, and treating them to another 
meal, we may become the 'adult' who has many more reasons to be thankful. 
Perhaps, in this way, we can all grow old gracefull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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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고보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경건한 리듬(steps)'을 타라 권합니다. 어떤 리듬인지 아래 빈칸을 채우십시오.

	 (                                     ) → (                                     ) → (                                     )

2.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학자의 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19절, 참고/ 사 50:4)

3.	성도이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을 읽고 말 때문에 

	 신앙에 손해를 본 경우를 나눠 봅시다. (참고/ 약 3:10)

4.	가볍게 한 말에 상처 받고 화를 내는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말을 더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눠 봅시다. 

	 (참고/ 잠 16:32)

5.	 "마음에 심어진 말씀(the word planted in you)"(21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절)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마 13:4 이하)

6.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참고/ 마 7:24-27)

적용하기

추수감사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화를 다스리는 비결
(약 1:19-27)(6)

<적용찬양: 나의 죄를 정케 하사(찬350/새3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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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means of grace)'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

하나님의 말씀', 둘째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

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거룩

한 예식으로 새 언약의 유익을 대표하고 인쳐 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성찬'을 이

렇게 정의합니다. '문 168. 성찬은 무엇인가?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

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

심을 보여 주는 신약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

게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

로 영적 자양분을 얻고 은혜중에 장성하며, 주

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신비한 몸의 지체로

서 상호 간의 사랑과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서 영적 

자양분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

으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그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은혜의 수단이자 방편

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모든 신자는 그

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

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지, 나

의 죄와 부족함, 지식, 믿음, 회개, 사랑, 자비, 

용서, 순종의 진실성과 분량을 재점검하고 진지

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

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리고 성찬

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

룩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

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

고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온 맘 다해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주리고 목말라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분의 공

로만을 의지할 때 그 사랑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다시

금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그의 충만한데서 장성

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

로 축복합니다. 

강솔로몬 목사

1.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교회학교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2. 어떤 일을 하나요?

교회학교 교육지원(만찬) 사역팀은 교육 목사

님과 함께 전체 교육부(영아부-5학년, BYM, 

CIM)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교육 행정 분야에서는 교회학교 운영을 위

해 교사와 아이들에 대한 policy를 만들고 K 

-12학년까지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으로 연결

되어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떤 교역자가 맡으셔도 아이들은 커리큘럼에 따

라 불필요한 반복 없이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만찬(1년에 한 번)이나 Teacher's 

prayer meeting(3개월에 한 번), 특별 행사

(Easter, Fall festival, Christmas 등)에 필요

한 식사나 행정적 지원도 함께합니다.

3. 성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매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특별히 중고등학교

(BYM))뿐 아니라, 여름성경학교(VBS)나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있는 AWANA 교사로 섬겨 주세

요.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의 

훈계와 잔소리가 아닌, 세대와 문화 차이를 인정

하며 그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되고 특별히 팬데믹

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많이 저하된 상태

이므로, 부모님들이 곁에서 지켜보며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알고 도와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

다. 아이들이 부모를 교사로서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편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QTin을 하며 그것이 어릴 때

부터 몸에 배어 아이들의 daily life가 될 수 있

도록 도와주세요. 대학교에 가서도 신앙이 이어

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4. 보람 있고 감사한 순간을 나눠 주세요.

학생으로 가르쳤던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 교회

로 돌아올 때 그보다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습니

다. 또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온 맘을 다해 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

이들이 OICOS 예배에서와 같이 온 교인과 하

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감사

가 넘칩니다.

■ 문의: Sam Kim 장로 (714)928-8582

사역탐방 교회학교 교육지원(만찬) 사역팀

성례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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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저에게는 감사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남편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제자반을 

잘 마치게 되고, 좋은 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주님의 은혜가 충

만한 한 해 였음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억

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입니다. 

권미경 집사 

올가을에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

니다. 어찌 이리도 눈물이 나고 또 나는지요. 어

린 시절 겨울에 놀러 교회 갔을 때가 다였었는

데 그때부터 이미 저에게 능력 주시어 세상을 이

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

이하여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심

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은영 자매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니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

운데 살게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번 수

술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

루하루의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지

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을 누릴 수 있게 하심

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고 매일 매일 지혜와 감당할 힘을 주시

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현진 집사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가운데 무

엇보다 감사한 것은 몸에 질환이 생겨  독한 항

생제를 18개월 동안 복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약

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먹기로 결심하였

고 12월이 만 18개월로 약 복용을 마치게 됩니

다. 원인을 찾고 치료까지 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금옥 권사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한 한 해를 주시고 아직 

2살인 쌍둥이 딸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가도록 인

도해주고 말씀과 사랑을 나눌수 있는 셀과 목장

에 감사드리며 아내가 첼로로 찬양팀과 함께 주

님에게 찬양 돌릴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박해송 성도

올 한해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감사합

니다. 주일 말씀은 물론이고 매일의 큐티말씀은 

셀모임 등 여러 소그룹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

과정 특히, 새로 시작된 말씀 플러스 시간을 통

한 더 깊은 말씀 묵상은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

하고 그로 인해 더욱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 따

라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은옥 권사 

가족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

케 하시고 좋은 셀가족 주셔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통독을 통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들 루이가 원하

던 직장으로 갈 수 있음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나미 권사

올해 성경 신구약 일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스

가랴부터 야고보까지 말씀의 은혜로 한해를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8세이신 어머니께서 

말씀과 찬양을 놓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끊

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유경 권사

십여 년 전 베델에 첫발을 들이면서 고 이승남 

권사의 인도하에 만나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제자반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건

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종선 권사 

큰딸과의 소통을 통해 언제나 저를 위해서 저에

게 가장 알맞은 열매를 준비해 주시고 둘째 딸

과의 소통을 통해 선교의 기쁨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음의 기쁨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내아들과의 소통을 통해 간절히 구하길 원하시

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10

년의 기도 제목에 있던 친구와 동역하며 큰 은

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그 길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

며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민주 집사

2023년을 뒤돌아보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 건

강한 것과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자를 만난 

것과 신앙에 본보기가 되어 주시는 많은 믿음

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감

사합니다.  

최  신 권사

새벽 5:30이면 저를 깨우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성경통독을 하는 셀식구들을 주셔

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큐티

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영어가 

짧아서 나쁜 소리 못 알아듣고 늘 해피하게 하

시는, 성격 급한 저에게 느린 가족을 주셔서 인

내하게 하시는 주님, 늘 불평하지만 저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영미 집사

한 해 동안 금다식을 섬기면서 매주 모여 아이

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와서 식사하면

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며 주

신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황성희 권사

추수감사절 특집: 감사 메시지 기도와 간구로 뚜벅 뚜벅 

Happy 

   Thanks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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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Hawaiian shirt와 dress를 

입고 떠난 OHANA Festival !!! 베델교회의 셀

목자를 위한 하와이 단체 패키지여행 같았습니

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작은 수고라도 기

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

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일 년 동안 셀목자

를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신  셀 사역팀께 감사

를 드립니다.  

전미경 집사(사랑 목장)

풍성한 음식과 게임, 율동으로 웃음이 멈추지 않

았던 셀목자 뱅큇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목사님

들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

은 섬김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

낄 수 있었고 셀목자로서 어려운 점도 함께 나

누며 다시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함께 해주신 헵시바 2셀 식구들 사랑합니

다. Mahalo!  

유선령 권사(소망 목장)

11월 4일의 셀목자 만찬 모임은 셀목자들을 향

한 교회에서의 사랑과 배려를 듬뿍 경험하는 아

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복장부터 하와이 옷차

림으로 모두 입고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목회자님들도 오셔서 반

겨 주셨고 교구별로 테이블에 앉아 다른 목자들

과 교제의 시간도 가지며 셀목자들에게는 행복

하고 흐뭇한 모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목회

자님들과 사역팀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셀목자로 섬기도록 다짐하는 좋은 시

간이었습니다. 

정승환 집사(화평 목장)

Aloha! 분명히 교

회에 왔는데 눈앞에 

들어오는 광경은 아내

와 두 번째 하와이 신

혼여행을 왔나 착각할 

만큼이나 하와이와 같

았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와 준비하신 모든 

순서마다 재미있어서 마음

껏 웃다 보니 많은 위로가 되

었고 완전히 재충전이 되었

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중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지쳤을까 

돌아보며 손을 잡아주고 위

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귀한 섬

김을 잘 받았으니 우리 셀가족

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겠

습니다.  Mahalo nui loa!  

김지원  집사(Joy 목장)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며 존귀한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궁이에 던

져저 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조각목이지만 부

르시고 택하시어 셀목자로 섬길 기회를 주신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사랑이 없지

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선하심을 힘입어 그리

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

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수

고하신 셀 사역팀과 공동체 목사님들과 도우미 

권사님들 셀 목자님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을 높이며 교제하며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

운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

을 상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두환 장로(충성 목장)

마치 하와이에 다녀온 듯 즐겁고 행복

한 2023년 셀목자 만찬 모임에 참

석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짜임

새 있게 진행되었고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잘 어우러진 이상

적인 잔치였습니다. 셀모임에

서 받았던 은혜와 셀목자들을 

섬기시는 많은 분의 사랑과 헌

신으로 인해 축복받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김형일 장로(은혜 목장)

하와이언 스타일 드레스코

드로 만나는 셀목자 만찬 

'OHANA(가족) Festival' 

초대장을 받고, 하와이 여

행을 앞둔 여행객처럼 설

레였습니다. 실내장식, 포

토존, 횃불 등 하와이에 

온 듯한 따뜻한 분위기

의 셀목자 만찬장에서 즐

거운 게임, 하와이안 율동

(?) 따라 하기, 우쿨렐레 

공연 그리고 목장 목사님

들의 경쾌한 춤솜씨를 곁

들인 디저트 서빙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셀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셀목자

들 간의 위로와 격려가 넘친 은혜 가득한 만찬

이었습니다. 셀목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

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셀목자를 위한 천

국잔치를 마련해 주신 셀사역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인수 집사(믿음 목장)

힐링의 OHANA Festival!셀사역 - 셀목자(부부) 뱅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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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Ⅰ	 11/26:	 ①부-김재훈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김소라
		  12/3:	 ①부-김주홍	 ②부-김정윤	 ③부-김종현 	 ④부-박찬미
		  12/10:	 ①부-김태원 	 ②부-다무라고조	 ③부-김학남 	 ④부-오새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Ⅰ	 11/25: 박재홍	 12/2: 박제균	 12/9: 백권기	 12/9: 백권기

강단꽃(11,12월)Ⅰ     11/12: 이선옥     11/19: 곽소이, 윤주원, 이주은     11/26: 박세환, 주정숙     12/16: 변  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기호(교정치과), 간호사-김현욱, 박수잔         다음주 | 의사-전미림(한의과), 간호사-성혜지

사역광고새가족 환영회 교사 만찬

새로운 만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록과 
교육 과정 수료 절차를 걸쳐 베델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을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베델의 잔치 중 손꼽히는 기쁘고 풍성한 새가족 환영회
에서는 김한요 담임목사와의 사진 촬영과 더불어 각 목
장 목회자, 사역 장로와의 만남의 시간과 각종 사역 소
개를 통해 앞으로 함께 사역하실 수 있는 베델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게 
어우러진 장식과 주께 드리듯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식사
를 나누며 풍성한 성도의 교재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 만찬 이후로는 새가족이 아닌 베델의 주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베델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하시는 성
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전에 새가족 교육 과정
을 수료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번도 새가족 환
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환영회에 초대
하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일시: 12월 2일(토) 오후 5시
▶ 장소: 유년부실
▶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교육부 선생님들의 노고와 섬김에 보답하고자 베델 교사 
만찬이 12월 10일(주일)에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들의 자
녀를 위한 기도와 섬김에 열정으로 많은 아이들의 발걸
음이 교회로 향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총 담당이신 박성권 목사를 리더로 9명의 전
도사와 170명의 교사, 123명의 TA가 영아부부터 BYM, 
소망부까지 매주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15명의 팀장들이 교사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
경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이번 교사 만찬은 정성 어린 음식과 멋진 장식, 부서별 
자녀의 장기 자랑과 학부모들의 수준 높은 연주회로 풍
성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5년에서 15년 동안 교
사로 섬기신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더욱 특별한 감
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사 만찬이 안전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체육관
▶ 문의: Sam Kim 장로 (714)928-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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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봉투는 주보 안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추수감사헌
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 오늘 주일(19일)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
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교인은 일회용 성찬기를 본당 로비에서 
픽업하시고, 다 사용한 성찬기는 예배당 밖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축제 Be there together!!! 각 목장별로 준비한 발표회를 통해 
3개팀을 시상하여 매칭 된 선교지를 후원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오셔서 넘치
는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오늘(19일) 오후 4시, 본당
주차 안내: 베델교회 주차장 및 중국교회 주차장(오후 3시부터)에 주차 하실 수 있습니
다. 교회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비전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수감사축제 후에는 반계탕 등의 만찬이 준비됩니다. 

◆ 수요예배 및 주중 새벽기도회 안내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수요예배는 저
녁 7시에 youtube로 진행 되오니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새
벽기도회는 화-금까지 평소처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 인생 한컷, 베델 사진관 코트야드 포토부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해 드립
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에게 인생 한 컷 추억을 남
겨 드리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
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12월 2일(토) 저녁 5시, 유년부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BAM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 선교지 및 가난한 지역에 예배의 삶과 하나
님 나라의 주권과 다스림을 구현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California roll 
& Crunch roll, 핫도그를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장소: 오늘(19일) 1-3부 예배 후, 코트야드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담임목사 설교 팟캐스트 김한요 담임목
사의 에배소서 강해 "Faith in action" 시리즈
가 설교 당일 저녁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
지고 계신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기본 설치되어 있
는 'Podcast' 앱을 활용하시고, 안드로이드폰
은 'Spotify' 앱 및 기타 팟캐스트를 지원하는 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카메
라 앱을 켜고, 자신의 기기에 맞는 QR 코드 위에 맞추세요), 예배 후 코드야드 
부스에서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교회학교 추수감사주일 오늘(19일)은 각 부서에서 추수감사 특별 예배
로 드려집니다. 

◆ 영어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 수련회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사 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영어 중등부(BYM Qara)>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영어 고등부(BYM Holos)>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 주차장 표지판 및 표기 안내 베델교회 주차장 바닥을 새롭게 코팅하는 공
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등하교를 위한 화살표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표기된 화살표는 매주 월-금 오전 7
시-9시 30분, 오후 2시 30분-6시 15분에만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제3국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개의 Shoe box를 
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기니비사우 단기선교가 11월 24일(금)-12월 2일(토)까지 있습니다. 
-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25일(토)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김정윤 장로/김숙영 권사의 아들 김형준 군과 송수빈 양의 결혼식이 
	 11월 18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 이수진 성도의 아들 윤수용 군과 정슬기 양의 결혼식이 11월 18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Android 용> <Apple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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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mes recommends you take godly rhythms(steps) as a way of anger management. 
	 Fill in the blanks to describe what those rhythms are.

	 (                                                        ) (                                                      ) (                                                  )

2.	 According to the book of Isaiah, “being quick to listen” means to have ‘an ear to listen like one 
	 being instructed.’ What does it mean? (V 19, Ref/ Isaiah 50:4)

3.	 If there is a believer, who speaks everything he likes to speak (does not keep a tight rein on his 
	 tongue), people say, his faith is worthless. Referring to verse 26, share your experience that 
	 deteriorated your faith due to spoken words. (Ref/ James 3:10)

4.	 People say it is problematic if someone gets hurt and becomes angry at something said lightly. 
	 Share ideas to be slow to speak. (Ref/ Prob 16:32)

5.	 What does “the word planted in you” (V 21) mean?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2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Matt 13:4)

6.	 Verse 22 reminds us of Jesus’ Sermon on the Mount. Where are you building your house? 
	 (Ref/ Matt 7:24-27)

<Song in Response: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Hymn 320)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ecrets of Anger Management
(James 1:19-27) 

Apply to Life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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